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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통하는 기술”…충남도립대 건축인테리

어학과, 2년 연속 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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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장식 금·은상 동시 석권…가구 부문까지 성과 확장, 실무교육 경쟁력 입증

충남도립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는 2026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금상과 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충남도립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가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2년 연속 금상을 수상하며 실무 중심 교육

의 성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단순한 수상 실적을 넘어 교육 방식 자체의 경쟁력이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2026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실내장식 부문 김현우 학생이 금상을, 김기창 학생이 은상을 차지

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금·은상 동시 수상이라는 기록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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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올해 처음 출전한 가구 부문에서도 송의현 학생이 은상을 추가하며 성과의 폭을 넓혔다.

이 같은 결과는 단기간 준비가 아닌 체계적인 훈련 과정에서 비롯됐다. 학과는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목표

로 선수단을 구성하고 겨울방학 기간 동안 실무 중심 특별 훈련을 집중 운영했다.

학생들은 제한된 기자재와 환경 속에서도 도제식 실습을 통해 기술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현장 중심 교

육과 반복 훈련이 결합된 구조가 경쟁력을 만들어낸 셈이다.

지도 교수진과의 밀착 훈련 역시 성과를 뒷받침했다. 단순 기술 습득을 넘어 협업과 문제 해결 능력을 동

시에 요구하는 훈련 방식이 실제 대회 환경과 맞물리며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승일은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 속에서의 성장”이라며 “학생들이 협력하며 끝까지 완성도를 높여

간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성과의 핵심은 분명하다. 기술 교육은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점이고 그 경쟁력

은 반복된 훈련과 실무 중심 환경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2년 연속 금상이라는 결과는 일회성 성과가 아니라 교육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다.

이제 무대는 전국이다. 수상자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충남도립대학교의 실무 중심

교육이 더 큰 경쟁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그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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